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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ance participation and cultural self-efficacy,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o do this, we used data from 205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ocial dances of the Seoul, Kyung-gi, Cheonan, Daejeon and Daegu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swing SPSS and AMOS.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dance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ultural self –efficacy. Second, social dance participa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stress. Third, social dancing particip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ourth, cultural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ifth,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inally, cultural efficacy and stress showed mediating effects between participation in social dancing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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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화와 여가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며, 문화 자체가 여가를 위한 상품 중 하나로 인식되고, 문화예술 경험이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ourdieu, 1990)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직장인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확대되었고, 웰빙(Well-being) 인식이 산업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 정책적 변화와 소득 수준의 상승은 직장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어 문화예술 여가활동은 생활화되었으며, 더불어 다양화되어 왔다.

        문화예술 여가활동은 소비와 생산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소비는 관람활동으로 생산은 참여활동으로 분류된다(최샛별, 이명진, 2012). 문화체육관광부(2016)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참여 활동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매일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희망하는 사람과 혼자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비율은 증대되고 있으며, 여가지출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인들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댄스스포츠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치 않고, 신체에 부담이 적으며, 음악과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현나, 2006). 

        댄스스포츠는 커플댄스로써 역사적으로 중세 서민들의 춤이었던 민속무용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현대까지 국제 문화 스포츠인 댄스스포츠와 세계인이 즐기는 소셜댄스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박현숙, 2017). 1920년대 댄스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볼룸댄스(ballroom dance)’, ‘사교댄스(social dance)’로 불려졌으며,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금지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단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써 커플댄스는 경쟁적 스포츠의 측면보다는 즐기는 소셜댄스의 성격이 강하며, 국내의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소셜댄스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동호인을 중심으로 여가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셜댄스는 식민지, 노예 사회에서 흑인들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살사, 탱고, 스윙이다. 포털사이트의 동호회 카페를 기반 커뮤니티로 하여 동호회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동호인 13만 명 이상이 소셜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한상호, 2016), 동호인은 대체로 직장인,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나 대체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써 소셜댄스가 현대 직장인에게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소셜댄스가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경래, 신현군, 김문석, 이소영(2003)는 소셜댄스는 현대인의 운동부족 현상을 보충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며, 문화예술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아름다움 추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박현숙(2017)은 소셜댄스 여가활동은 지속적일 수 있으며, 파트너와 본능적인 교감을 통해 사회적 감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집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과 본능적인 감성을 일깨우며, 사회적 기능과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셜댄스 향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체와 정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활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댄스는 음악을 해석하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각자의 발상을 표현하는 활동, 그 자체로서 예술성과 기술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감성적, 이성적 인지 발달은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Bandura (2001)의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최배석, 변상호, 2015). Bandura (2009)는 인지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기반영(self-reflective)과 자기조절(self -regulatory) 지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지각은 자기효능감이라는 형태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은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은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반복적인 생활패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축적해 오고 있다(박남규, 서영준, 박남수, 진기남, 2003). 스트레스는 만성적 질환의 근원으로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백남길, 2016).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이러한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이문숙, 2010),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다를 수 있다(오윤선 외, 2002). 

        이와 같이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서 소셜댄스 참여는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인지적 개입을 받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배석, 변상호(2015)는 문화예술 참여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조은영 외(2016)는 댄스 활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기술발달, 사교지향, 오락지향)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참여 동기와 참여 강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문숙(2010)은 여가활동 참여가 직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민영, 이유우, 한주희(2015)는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활동은 성격(외향성, 내향성)을 매개로 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가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Zhang(2016)은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최덕철, 신석민(2014)은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박지선, 2005, Danner, Snowdon, Friesen, 2001).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의 추론과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참여 유형에 따라 이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효과에 대해 일회성 프로그램 이수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으로 소셜댄스를 향유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셜댄스의 생활전반에서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셜댄스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구조모형 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장인 소셜댄스 참여자의 참여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참여태도와 참여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서 소셜댄스의 유용성 및 우수성 검토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댄스 참여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소셜댄스 참여도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소셜댄스 참여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셜댄스 활동과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가 매개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소셜댄스를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직장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소셜댄스 경력 3개월 이상으로 현재에도 소셜댄스를 향유하는 수도권, 천안, 대구, 대전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215개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11개의 자료를 제외한 204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SNS와 온라인 소셜댄스 동호회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장인 소셜댄스 참여자가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목적과 내용에 대해 안내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한 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위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중 남자가 92명(45.1%), 여자가 112명(54.9%)이며, 학력은 대학교졸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158명, 78.5%). 대상자들은 주로 30대가 많았으며(139명, 68.1%), 소득수준의 분포는 구간별 유사한 수준의 빈도를 보였다. 소셜댄스 경력은 3개월~24개월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89명, 43.6%), 다음으로 25개월~60개월이 (66명, 32.4%), 61개월 이상(49명, 24.0%)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92
            	45.1
          

          
            	여자
            	112
            	54.9
          

          
            	학력 
            	고졸
            	9
            	4.4
          

          
            	전문대졸
            	37
            	18.1
          

          
            	대학교졸
            	134
            	65.7
          

          
            	대학원 이상
            	24
            	11.8
          

          
            	나이 
            	20대
            	47
            	23.0
          

          
            	30대
            	139
            	68.1
          

          
            	40대
            	18
            	8.8
          

          
            	소셜댄스
경력
            	3개월~24개월
            	89
            	43.6
          

          
            	25개월~60개월
            	66
            	32.4
          

          
            	61개월 이상
            	49
            	24.0
          

          
            	월수익
            	200만원이하
            	51
            	25.0
          

          
            	201~250만원
            	50
            	24.5
          

          
            	251~300만원
            	43
            	21.1
          

          
            	300만원이상
            	54
            	26.5
          

        

        

      

      
        2. 측정도구
        직장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자의 참여도와 스트레스 및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소셜댄스 참여도를, 매개변인으로 스트레스와 문화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생활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에서는 여가자원 실태 및 변화에서 시간과 비용을 중심으로 여가 실태 및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문화예술 참여 수준에 대해 참여 빈도, 참여 시간, 참여 경력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김자영, 2010, 이민영 외, 2015; 최배석, 변상호, 2015). 그러나 참여 빈도와 시간은 내용과 영향력이 유사한 걸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비의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댄스 참여도 측정을 위해 참여 시간, 관련 지출 비용, 참여 경력 3개 문항을 오픈형 연속 변수 기입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속 변수로 측정 된 문항을 Z점수로 표준화하여 오픈형 문항에서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는 분산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요인은 Kamarck,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활용하였다. 진단도구의 14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6개 문항을 한국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응답자가 최근 한 달간 느낀 스트레스 관련 감정에 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단도구의 해석은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바탕으로 최배석과 변상호(2015)가 개발하여 활용한 문화적 자기효능감 진단도구 8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진단도구는 자기효능감에 근거해 문화예술콘텐츠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 이해력, 영감, 통제지각, 도전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는 글로벌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Diener, Emmnos, Larsen과 Griffin(1985)의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진단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진단도구의 5개 문항을 한국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진단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기한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는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내적구조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요인별 신뢰도 측정을 위해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를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공통성 .4 미만의 문항은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소셜댄스 참여도의 참여 경력 문항으로 .321의 공통성 지수를 보여 요인에서 문항을 제외하였다.

        소셜댄스 참여도,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KMO 지수는 .861로 나타났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x2=2379.682, df=210, p<.000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검토한 4개 요인의 총 21개 문항은 .6이상의 요인 적재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렴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총 분산의 64.28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설명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소셜댄스 참여도에서는 .654의 신뢰도 지수를 보였으나, 그 외 요인에서는 .868~.906로 나타나 0.6 이상의 기준에 부합되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Churchill J, Surprenant, 1982).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분석을 위해 적합도 지수 CDMI/DF와 비교적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인 TLI(NNFI), CFI, RMSEA(홍세희, 2000)를 검토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CMIN/DF는 카이제곱 지수를 자유도로 나눈 값으로 3보다 작으면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Bollen, 1989), TLI와 CFI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으며 .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강현철, 2013). 또한, RMSEA는 <.05=좋은 적합도, .05-.08=괜찮은 적합도, .08-.10=보통의 적합도, >.10=나쁜 적합도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Browne, Cudeck, 199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CMIN/DF=2.393, TLI =.872, CFI=.889, RMSEA =.084로 나타나 요인구조의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측정 문항과 잠재요인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5 이상 일 때 개념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Fornell & Laker, 1981), 본 연구의 모든 문항은 .549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소셜댄스
활동 
            	최근 일년 내 소셜댄스 여가활동 일주일 평균 참여 시간
            	-.053
            	.106
            	.031 
            	
              .845
            
            	.654
          

          
            	최근 일년 내 소셜댄스 여가활동 일주일 평균 지출 금액(만원)
            	-.086
            	.082
            	.080 
            	
              .838
            
          

          
            	스트레스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기분이 상했다. 
            	
              .779
            
            	.008
            	-.184
            	.059
            	.906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통제 할 수 없다고 느꼈다. 
            	
              .825
            
            	-.041
            	-.107
            	-.066
          

          
            	나는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꼈다. 
            	
              .805
            
            	-.041
            	-.179
            	-.041
          

          
            	나는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고 느꼈다. 
            	
              .780
            
            	.039
            	-.108
            	-.092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화가 났다. 
            	
              .862
            
            	.127
            	-.186
            	.016
          

          
            	나는 어려운 일들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쌓여 있다고 느꼈다. 
            	
              .789
            
            	.040
            	-.167
            	-.057
          

          
            	문화적
자기효능감 
            	내가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은 나를 보다 교양인으로 만든다.
            	-.087 
            	
              .650
            
            	.260
            	-.068
            	.868
          

          
            	나는 문화예술 관련 대화를 할 때 자신있게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047 
            	
              .680
            
            	.116
            	.053
          

          
            	나는 문화예술에서 내 인생의 롤-모델을 찾는다.
            	.145 
            	
              .715
            
            	.293
            	.090
          

          
            	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감을 얻는다.
            	.098 
            	
              .711
            
            	.221
            	.083
          

          
            	나는 목표를 세워 문화예술 생활을 추구한다.
            	.134 
            	
              .677
            
            	.286
            	.259
          

          
            	나는 문화예술 향유는 교양인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079 
            	
              .729
            
            	.149
            	.073
          

          
            	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044 
            	
              .684
            
            	.032
            	-.081
          

          
            	나는 어렵더라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콘텐츠를 향유하고 싶다.
            	.090 
            	
              .746
            
            	.005
            	.076
          

          
            	생활만족도 
            	대체적으로 나는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197
            	.256 
            	
              .816
            
            	.087
            	.886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여건들을 갖고 있다.
            	-.208
            	.204 
            	
              .784
            
            	.060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256
            	.145 
            	
              .830
            
            	-.009
          

          
            	나는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134
            	.226 
            	
              .790
            
            	.053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210
            	.210 
            	
              .691
            
            	.017
          

        

        
          
            Kaiser-Meyer-Olki(KMO)=.86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2379.682 df=210, ρ<.000
          

        

        

        
          표 3. 
				
          

          
            확인적 요인 분석
          
          

        

        
          
            
              	요인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β
              
              	S.E.
              	t-value
              	
                β
              
              	S.E.
              	t-value
            

          
          
            	소셜댄스
참여도
            	시간
            	0.676
            	
            	
            	문화적효능감
            	효능감1
            	0.619
            	
            	
          

          
            	지출
            	0.720
            	0.365
            	2.918**
            	효능감2
            	0.637
            	0.137
            	7.564***
          

          
            	
            	효능감3
            	0.769
            	0.185
            	8.693***
          

          
            	효능감4
            	0.733
            	0.159
            	8.402***
          

          
            	효능감5
            	0.756
            	0.185
            	8.584***
          

          
            	효능감6
            	0.680
            	0.184
            	7.945***
          

          
            	효능감7
            	0.549
            	0.162
            	6.704***
          

          
            	효능감8
            	0.636
            	0.187
            	7.548***
          

          
            	스트레스
            	스트레스1
            	0.769
            	
            	
            	생활만족도
            	생활만족1
            	0.869
            	
            	
          

          
            	스트레스2
            	0.775
            	0.089
            	11.528***
            	생활만족2
            	0.816
            	0.074
            	14.422***
          

          
            	스트레스3
            	0.778
            	0.081
            	11.575***
            	생활만족3
            	0.832
            	0.066
            	14.878***
          

          
            	스트레스4
            	0.732
            	0.080
            	10.789***
            	생활만족4
            	0.774
            	0.067
            	13.243***
          

          
            	스트레스5
            	0.880
            	0.089
            	13.355***
            	생활만족5
            	0.680
            	0.097
            	10.946***
          

          
            	스트레스6
            	0.774
            	0.079
            	11.512***
            	
            	
            	
            	
          

          
            	CMIN/DF=2.393, TLI=.871, CFI=.887, RMSEA=.083
          

        

        
          
            **p<.01
          

          
            ***p<.001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SPSS,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SPSS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수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성 검토를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AMOS를 활용하여 측정문항과 요인구조의 내적구조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셜댄스 참여, 문화적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요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 및 매개 변수인 소셜댄스 참여,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4와 같다. 모든 상관계수는 .194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4. 
				
          

          
            요인 간 상과관계 분석
          
          

        

        
          
            
              	요인
              	1
              	2
              	3
              	4
            

          
          
            	1. 소셜댄스 참여도
            	1
            	
            	
            	
          

          
            	2. 스트레스
            	.194
            	1
            	
            	
          

          
            	3. 문화적 자기효능감
            	.194**
            	-.023
            	1
            	
          

        

        
          
            *p<.05
          

          
            **p<.01
          

        

        

      

      
        2.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소셜댄스 참여자의 참여도,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인과 구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와 인과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모수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위의 표 5와 같으며, 주요 모형 적합도 지수가 CMIN/DF=2.387, TLI=.871, CFI=.887, RMSEA=.083로 나타나 본 연구 모델의 모든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은 실증자료를 통해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
          
          

        

        
          
            
              	
              	CMIN/DF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
            	2.387
            	.871
            	.887
            	.083
          

        

        

      

      
        3. 연구 가설 검증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가설 검증 결과는 그림1과 표 6과 같다. 그림1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분석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였으며, 표 6은 경로계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첫 번째 가설 경로인 소셜댄스 참여도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b= .339, t=2.566*)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 가설 경로인 소셜댄스 참여도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b= -.253, t=-1.397)은 기각되었다. 세 번째 가설 경로인 소셜댄스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b= .005, t=.036) 또한 기각되었다. 네 번째 가설 경로인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b= .718, t=6.317**)은 채택되었다.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
          
          

          

        

        
          표 6. 
				
          

          
            연구 가설 검증
          
          

        

        
          
            
              	가설
              	경로
              	b(β)
              	S.E.
              	t - value
              	채택여부
            

          
          
            	H1
            	소셜댄스 참여도 → 문화적 자기효능감
            	.339(.270)
            	0.132
            	2.566*
            	채택
          

          
            	H2
            	소셜댄스 참여도 → 스트레스
            	-.253(-.130)
            	0.182
            	-1.397
            	기각
          

          
            	H3
            	소셜댄스 참여도 → 생활만족도
            	.005(.003)
            	0.130
            	0.036
            	기각
          

          
            	H4
            	문화적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718(.522)
            	0.114
            	6.317***
            	채택
          

          
            	H5
            	스트레스 → 생활만족도
            	-.396(-.449)
            	0.060
            	-6.641***
            	채택
          

        

        
          
            *p<.05
          

          
            ***p<.001
          

        

        

        다섯 번째 가설 경로인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b= -.396, t=-6.641**)은 채택되었다. 여섯 번째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 요인관계 세부 분석 결과는 위의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모형의 직·간접 효과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소셜댄스 참여도 → 문화적 자기효능감
            	.270**
            	
            	.270**
          

          
            	소셜댄스 참여도 → 스트레스
            	-.130
            	
            	-.130
          

          
            	문화적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522**
            	
            	.522**
          

          
            	스트레스 → 생활만족도
            	-.449**
            	
            	-.449**
          

          
            	소셜댄스 참여도 → 생활만족도
            	.003
            	.199**
            	.202*
          

        

        
          
            *p<.05
          

          
            **p<.01
          

        

        

        본 연구모형에서는 소셜댄스 참여만이 외생변수로 설정되어 간접효과를 가지도록 설정되었다. 직접효과는 상기 분석된 가설 검증 결과와 동일하며,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소셜댄스 참여도가 두 매개변수(문화적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270, p<.01),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30, p>.05). 

        매개 변수인 문화 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스트레스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22, p<.01, β=.449, p<.01). 결과적으로 소셜댄스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99, p<.01),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효과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202, p<.05). 이 결과는 소셜댄스 참여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는 소셜댄스와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섯 번째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자의 소셜댄스 참여도와 스트레스,문화적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인지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자의 소셜댄스 참여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댄스 참여 및 소비향유는 문화예술 자신감, 이해력, 영감, 통제 지각, 도전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배석, 변상호(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예술 소비 향유와 문화예술 지식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조은영 외(2016)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댄스활동 참여자의 댄스참여 동기(기술발달, 사교지향, 오락지향)가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두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소셜댄스 참여도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소셜댄스 참여도가 높더라도 동기좌절, 예측되는 동기좌절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영 외(2015)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 외향적 성격을 매개로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문숙(2010)은 연구단지 근무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직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연구 결과는 문화예술 참여도와 스트레스는 여가활동 참여 유형과 직무 상황, 환경에 따라 이질적인 인과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셜댄스에 참여하는 직장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문화예술 여가활동 유형은 다양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직무스트레스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상일, 유현순, 2004). 뿐만 아니라 직장 유형별 스트레스 발생 메커니즘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이병훈, 이상호, 2011), 이에 따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방법 또한 다양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여가활동 유형과 직장, 직무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도와의 관계에서 다양성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소셜댄스 참여도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이질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승엽 외(2007)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참여의 동기(과시, 지적, 사회적, 신체적 동기)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김자영(2010)은 생활무용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용 참여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결과는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지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셜댄스 참여도만으로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하기 어려움을 확인한 결과이다.

        넷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장인 소셜댄스 참여자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Zhang(2016)은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ient)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Behera, Rangaiah(2014)는 인도의 전통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성숙과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조은영, 김완일(2016)은 한국 군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hen 외(2017)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생활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수완, 김철원(2000)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직장인 소셜댄스 참여자에게서도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소셜댄스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셜댄스 참여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인식이 매개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는 문화적 효능감과 스트레스는 소셜댄스 참여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으로써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장인의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직장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자 204명을 표집 하였다. 이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간 인과관계를 검토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댄스 참여도가 높을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가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셜댄스 참여도 자체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감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댄스 참여도만으로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섯째,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는 소셜댄스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는 소셜댄스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자의 참여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참여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으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셜댄스 참여자는 소셜댄스 참여에 있어서 감성적, 이성적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향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소셜댄스 참여도 자체만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소셜댄스에 참여도는 동기좌절과 예측되는 동기 좌절 인지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직종, 직무, 개인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므로 소셜댄스 참여자의 참여도만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직장인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자에게도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소셜댄스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써 직장인 참여자의 예술성과 기술성, 사회성의 인지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셜댄스와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 모형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문화예술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는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차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차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효과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밝혀 참여도에 추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댄스 참여도를 참여 시간과 지출 비용으로 규정하여 소셜댄스 참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이성적, 감성적 부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소셜댄스 또는 문화예술 참여의 효과 연구 수행 시에는 참여도 요인 구성을 보다 다방면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셜댄스 여가활동 향유에 대해 지역, 인적·물적 인프라, 춤의 장르 등을 고려하여 소셜댄스 여가활동의 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 자료를 통합하여 직장인 소셜댄스 참여자로 규정하였으나, 지역별 인적, 물적, 인프라 차이와 춤의 구체적인 장르를 구분하여 수행한다면 보다 유용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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